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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ategic methods of quality management for customer satisfaction when 

developing clothing for middle and elderly women. For this study was middle and elderly women who were living 

in Seoul and Kyonggi-do. SPSS 11.5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o conduc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paired-sample t-test,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middle and elderly women's behavioral characteristic in purchasing clothing, the average price of formal suit was 

700 thousand won and the time for purchasing was less than 3 months. They tended to purchase mostly by 

themselves on their own, and they purchase their own formal suit. Second, The body parts that influence the fit 

the most are in the order of waist circumference, shoulder width, chest circumference. Third, Regarding the 

difference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the fit by body part that the middle and elderly women by body par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t in neck circumference and shoulder swerve. Overweighing middle and elderly 

women showed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all body parts. Underweighing middle-aged to aged 

wo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circumference of hips. Fourth, 

middle-aged women in 50s showed higher importance than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waist circumference, and 

elderly women in 60s should higher importance than satisfaction in rise length, jacket length. Aged women in 70s 

and above should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height of collar. 

Key words: age feel(연령별), body part(신체 부위), body shapes feel(체형별), fit(맞음새), purchase behavior(구

매 행동).

 

Ⅰ. 서  론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의 양적 증가와 노인의 경

제력 향상, 교육 수준과 같은 질적 증가는 노인계층

에 대한 복지 수요 증대와 실버산업 발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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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고 있다.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의복

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중․노년층 여성들을 겨

냥한 의류기업들은 의복 착용 후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맞음새의 정도를 그들이 원

하는 조건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이며, 

고객 만족 경영이 추진되고 실현되기를 원한다.   

맞음새는 의복이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하여 활

동하기 편하면서 신체에 자연스럽게 맞는 정도로

서, 의복 구입 후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

능 중의 한가지이다. 또한, 의복의 맞음새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체형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맞음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여성들이 의복 구입 시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변형된 체형

을 커버해서 잘 맞는 의복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

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의류학에서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ennon1), 이영주와 김

점혜2) 등에 의하여 맞음새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소영과 김효숙3), 이정임과 주

소령4) 등에 의해서는 중․노년층의 체형에 관한 연

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박유정5), 이정임과 주소

영6) 등은 맞음새와 체형의 높은 관련성에 대한 연

구를 하였다. 또한, 권수애 외7), 위은하와 박우미8), 

이신숙9), 문남원 외10), 류숙희와 박종희11) 등에 의

해 중․노년층의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맞음새

에 대한 것으로 신체 각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노년 여성들을 위

한 의류 제품 개발 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품질

경영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첫째, 중․노년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 특성을 알아보고, 둘째, 시

판되고 있는 의류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신체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시판되고 있는 의류 제품에서 체형

별 중․노년 여성들이 느끼는 신체 부위별 맞음새

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시판되고 있는 의류 제품에서 연령별 중․노년 여

성들이 느끼는 신체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

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신체 각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

이와 연령별, 체형별 신체 각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기업에서

는 품질 개선 요소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중․노년층 여성들의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제

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문헌 연구

1.맞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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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새는 의복이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하여 활

동하기 편하면서 신체에 자연스럽게 맞는 정도로서, 

중․노년층 여성들을 위한 의류 제품의 성능에 대

한 평가는 신체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디

자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 품

질요소라 할 수 있다. 

그간의 맞음새에 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이영주와 김점혜12)의 연구에서는 노인 여

성의 기성복 맞음새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바지는 

허리와 허벅지의 여유가 많고, 바지길이, 밑위길이

는 길어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은 소매길

이, 허리둘레에 불만족을 나타냈다. 최진희와 한진

이13)는 중년 여성용 니트 재킷의 만족도에 관한 연

구에서 둘레항목에서 조금 작게 느껴지며, 길이 항

목에서는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임

과 주소영14)은 노년 여성 기성복 치수분석 및 체형

별 맞음새에 관한 연구에서 바지, 스커트 등 하의

류의 수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킷의 

불만족 부위는 옷길이, 소매길이, 어깨너비, 가슴둘

레 등이었으며, 바지와 스커트의 경우에는 바지길

이와 허리 둘레에서 높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연구 

결과, 의류 제품 구매 시 수선 부위로 길이 수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키가 아주 작은 체

형에서 불만족 항목이 많이 나타난 것은 기성복에

서 적용하고 있는 너비에 대한 길이의 프로포션이 

노년 체형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유정15)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복 업체의 

패턴 보정은 소매, 재킷, 슬랙스 길이에 대한 패턴 

보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 체형

과 사이즈 체계가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둘레에 

따라 길이가 그레이딩 된다고 했다. 또한 디자이너 

브랜드와 달리 개인 부틱과 내셔널 브랜드에서는 

복부비만이 많은 중년 여성의 체형상의 특징으로 

인한 허리둘레 패턴 보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

으며, 길이 부위에 대한 사이즈 보정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여성 기성복에 대한 맞음새

의 문제점은 둘레치수와 키의 차이로 인한 세부적

인 사이즈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연

령에 따른 소비자들의 요구 품질 속성인 맞음새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의복디자인 요소를 통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체형과 연령 

체형이란 사람이 서 있을 때의 형태를 말하며, 보

는 관점에 따라 전체적 체형과 부분적 체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에서 체형

이란 직립한 상태에서의 인체의 최 외곽선을 말한

다. 이러한 체형은 골격의 크기, 근육의 발달 정도,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침착 위치에 의해 형성되는 

수직 크기와 수평 크기 및 자세에 의해 다양한 특성

과 형태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을 이른다16). 체형 

분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만도에 의한 분류

이며, 체질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비만 판정에 이용되고 있다(표 

1).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2)으로 나

눈 값을 통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이

다17).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 표준체

중을 위해 비만도 측정을 BMI 지수에 의해서 측정

하고 있다. 

중․노년층 여성들의 체형은 다른 연령대에 비

해 신체 수직 크기는 감소하는 반면, 너비․두께․

둘레부위는 증가하여 비만화 경향을 나타내고, H

체형으로 변화하는 연령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런 연

령에 따른 체형의 변화 특히 비만화 경향으로 인해 

표준체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표준체형을 기준으

로 제작된 기성복을 중년 여성이 착용했을 때 신체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며,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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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MI 지수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
2

한국인 기준 국제기준

18.5 저체중 저체중

18.5～22.9 정상체중
정상체중

23～24.9 과체중(위험체중)

25～29.9 과체중(비만 1단계) 과체중(비만전단계)

30～34.9
과체중(비만 2단계)

과체중(비만 1단계) 

35～39.9 과체중(비만 2단계) 

40 이상 과체중(비만 3단계) 과체중(비만 3단계) 

자료: 대한비만학회 (출처: http://www.hp.go.kr/)

<표 2> 한국인 중․노년층 여성 평균 인체지수

(단위: cm)

40대 50대 60대

키(cm) 156.1 154.3 151.8

몸무게(kg)  57.0  59.5  59.2

허리둘레(cm)  76.1  83.0  84.7

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4.

(출처: http://sizekorea.kats.go.kr/)

해결하기 위해 중년 여성의 체형 파악과 함께, 그들

의 신체에 적합한 의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표 

2〉는 한국 중․노년층 여성의 평균 인체지수를 나

타내는 표이다.

연령 구분에 따른 정면 및 측면 실루엣에 관한 

선행 연구18) 결과를 보면, 정면 실루엣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35세 이전은 보통형과 하체 발달형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반해, 35세 이후는 하체 발달형>

보통형>상체 발달형>사각체형 순으로 분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측면 실루엣에서 35세 이후는 배 

발달형, 엉덩이 발달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년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호르몬의 변화로 체

형이 많이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60대 노

년 여성의 체간부 체형 분류에 관한 연구19)에 따르

면 노년 여성의 체형은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

저, 반굴신형 자세에 키가 작고 비만한 체형으로 길

이에 비해 둘레가 큰 특성을 지니며, 몸통의 굴곡

이 거의 없는 체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두 

번째 유형은 키와 몸무게가 보통이며, 약간의 반신

형 자세에 어깨는 솟아 있으며, 배와 엉덩이가 처진 

체형으로 몸통의 굴곡이 거의 없는 체형으로 나타

났다. 세 번째 유형은 키는 작고 몸무게는 많이 나

가고 바른 자세를 보이며, 몸통의 굴곡이 거의 없는 

체형으로 가장 비만하면서 키가 작은 유형이 나타

났다. 네 번째 유형은 가장 키가 크고 몸무게는 적

게 나가는 체형으로 바른 자세이며, 전 유형 중 가

장 적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비만 체형에 대한 선행 

연구로 중․장년 여성의 비만과 마름에 대한 외형

적 형태를 실제 계측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해, 외형

적 비만도의 변화에 따른 신체 모양의 변화를 관찰

한 바, 살찐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마른 경향이 있

는 사람들보다 몸통, 팔 부위가 굵고, 몸무게가 많

이 나가고, 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슴

둘레, 허리둘레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몸통둘레에 

대한 목둘레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위팔둘레에 

대한 아래 팔둘레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이 밖에도 중년 여성 체형의 인지도에 

대한 선행 연구의 조사 결과, 중년 여성들은 자신

의 신체에 대하여 실제보다 자신이 더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21), 이는 사회적 활동의 위축과 소

극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고 조사되었다.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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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윤미, “품질기능전개(QFD) 이론을 적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속성: 중․노년층 여성 니트 정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 72.

23) 이경림, “신체인지도 및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 비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3), p. 155.

24) 이소영, 김효숙, op. cit., p. 1430.

25) 이정임, 주소영, op. cit., p. 1096.

기와 노년기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

다. 이윤미는 중년기를 40～65세 미만으로, 노년기

는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구22)하였다. 국내 연

구 및 통계에서는 노년기의 구분이 60세와 65세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비생

산활동인구를 60세 이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을 ‘신체적 노화에 대한 인식

의 증가와 새로운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 40세

부터 설정하였다. 중년기는 개인에 따라 60～65세 

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그에 따라 노년기 노인들에게서 자신의 지각 연령

과 실제 연령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와 같이, 중년과 노년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므로 

중년 이상 노년까지를 통합하여 중․노년기로 설

정하였으며, 중년 이후의 맞음새 연구를 40대, 50

대, 60대, 70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중․노년층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

동을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시판되고 있는 외출복 여성 정장에

서 중․노년층 여성들이 느끼는 맞음새에 영향을 주

는 신체 부위의 중요도를 알아보고, 신체 부위별 맞

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시판되고 있는 외출복 여성 정장에

서 체형별 중․노년 여성들이 느끼는 신체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4. 시판되고 있는 외출복 여성 정장에

서 연령별 중․노년 여성들이 느끼는 신체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2.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제 성장과 의학 발달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새로운 노

인 상을 추구하며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신 

노년층의 소비 집단으로 40～65세의 중년층과 65

세 이상의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장은 모든 여성

에게 공식 행사에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의복으로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에 잘 맞아야 하며, 활동 시

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의복이다. 

특히 다른 의복에 비해 맞음새나 동작 기능성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의복으로 분류되므로 여성 정

장을 연구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

도권 지역에서 조사하였으며, 표본의 추출은 지역

의 분포와 연령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할당 표본 

추출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 조사는 

설문지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

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본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질문의 타당성과 응답의 용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3월 2일

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

를 배포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질문지

를 제외하고 총 44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40～49세가 88명(19.9%), 

50～59세 191명(43.2%), 60～69세 104명(23.5%), 70

세 이상 59명(13.4%)으로 나타나 50대의 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기혼이 408명(92.8%)이고, 교육 수준

은 대학 졸업자 이상이 50.3%로 나타났다. 

3.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중․노년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구매 가격, 구입 시기, 주 구매자, 주 동

반자 등을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측정은 이경림23), 이소

영과 김효숙24), 이정임과 주소영25), LaBat과 Delong26), 

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개인별 면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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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 L. Labat, and M. R. Delong,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pp. 43-48. 

<표 3> 맞음새 측정의 척도 구성

상
반
신

신체 부위

하
반
신

신체 부위

목둘레, 목 길이(칼라가 있을 경우), 어깨너비, 어깨

경사, 어깨굽음*, 앞품, 가슴둘레, 뒤품, 뒤 진동 아래 

뒤품*, 등길이, 위팔굵기*, 소매길이, 허리둘레, 배둘

레, 재킷길이

밑위길이(허리에서 엉덩이 밑까지 길이), 엉덩

이둘레, 스커트길이, 바지길이, 스커트넓이, 바

지통

이경림(2003), 이소영․김효숙(2004), 이정임․주소영(2005), Labat, Delong(1990), 연구자*

해 추출한 문항을 포함하여 16문항으로 재구성하

였다. 즉, 의복에서 패턴 보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

반신과 하반신 부위로 분류하여 맞음새에 대해 측

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사용된 조사내용에 

따른 문항을 살펴보면〈표 3〉과 같다. 맞음새에 대

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중

요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 ‘매우 중요하

다’에 5점을 주어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평

가항목에 대한 중요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

고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

다’에 1점, ‘매우 만족한다’에 5점을 주어 측정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하였다. 맞음새에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 중요도에 관한 항목에서는 1～3개 사이의 복

수 응답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체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MI 지수를 사용하였

다. 비만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기 위

해, 신장과 체중을 묻는 2문항을 직접 쓰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의 측정치를 통해 저체중 

체형, 정상 체형, 과체중 체형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만지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

음의 BMI(%) Index=체중(kg)/신장(m)2으로, 일반적

으로 성인 여성의 경우, BMI 지수 18.5 미만을 저

체중, 18.5～22.9까지를 정상체중, 23 이상을 비만

으로 구분하며 그 수치가 클수록 비만함을 의미하

게 된다.

4.자료 분석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

였다. 첫째, 중․노년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둘째, 맞음

새에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서열척도로 측정한 문항의 빈도와 백

분율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맞음새에 대한 품질 개

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객이 생각하는 평가항

목의 중요도와 제품지각의 성과로서 만족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체형별, 연령별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

요도 및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

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중․노년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 특성   

중․노년층 여성들의 정장 투피스의 의복 구매 

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매 가격, 구입 시기, 

주 구매자, 주 동반자 등을 기술 통계치(descriptive 

analysis)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중․노년층에는 폭

넓고 다양한 연령대가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년층과 노년층의 차이

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노

년층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중․노년층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은〈표 4〉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장을 구입하는 평균 구

매 가격은 70만 원 이상이 117명(26.5%)으로 가장 많

았으며, 30～40만 원 미만이 97명(21.9%), 50～60만 

원이 59명(13.3%), 20～30만 원 미만이 54명(12.2%), 

40～50만 원 미만이 48명(10.9%), 60～70만 원 미

만이 35명(7.9%), 20만 원 미만이 32명(7.2%)으로 

나타났다. 정장의 구입 시기는 3개월 미만이 112명

(25.3%), 3～6개월 미만이 97명(21.9%), 9～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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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박화순, 배정숙, “여자노인의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실태분석,” 대구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1권 (1984), p. 150. 

28) 박은주, 강은미, “노년기 여성들의 의복구매동기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권 2호 (2006), 

pp. 61-69.

<표 4> 연구 대상인 중․노년층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                                       (n=442)

구매 특성 구분 빈도(%)

구매 가격

20만 원 미만 32( 7.2)

20～30만 원 미만 54(12.2)

30～40만 원 미만 97(21.9)

40～50만 원 미만 48(10.9)

50～60만 원 미만 59(13.3)

60～70만 원 미만 35( 7.9)

70만 원 이상 117(26.5)

구입 시기

3개월 미만 112(25.3)

3～6개월 미만 97(21.9)

6～9개월 미만 79(17.9)

9～15개월 미만 87(19.7)

15～24개월 미만 67(15.2)

주 구매자

본인 367(83.0)

배우자 29( 6.6)

딸 27( 6.1)

며느리 7( 1.6)

기타 12( 2.7)

주 동반자

본인 158(35.7)

배우자 51(11.5)

딸 80(18.1)

며느리 10( 2.3)

아들 7( 1.6)

친구 112(25.3)

기타 24( 5.5)

미만은 87명(19.7%), 6～9개월 미만은 79명(17.9%), 

15～24개월 미만은 67명(15.2%)으로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정장을 구입해 주는 주 구매자는 본인

이 367명(83%)으로 거의 대부분 본인의 정장은 본인

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이 27명(6.1%), 

배우자가 29명(6.6%), 며느리가 7명(1.6%), 기타가 

12명(2.7%)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아들은 거

의 어머니께 의복 구매를 해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고, 본인의 구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80년대의 박화순과 배정

숙27)의 연구에서 노년 여성의 의복 구매자의 의존

도 중 자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

왔다. 그 이유는 2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노년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장을 구매할 때 158

명(35.7%)은 주로 본인 혼자 구매를 하였으며, 112

명(25.3%)은 친구와 함께 정장을 구입하러 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과 함께는 80명(18.1%), 배

우자와 함께는 51명(11.5%)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17명(3.9%), 기타가 24명(5.5%)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은주와 강은미28)의 친구, 친지와 함께 동행을 가

장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와 다르다. 이것은 본 연

구에서 고가의 정장 구입을 한정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노년층 여성의 정장 구

매 행동을 종합해 보면, 중․노년층 여성은 정장 구

매 시 주로 본인 혼자 구매를 하고, 정장은 본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가격은 70만 원 

이상의 가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으로 변형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디자

인과 품질의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구매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개월 안팎으로 정장을 구

입하는 것 또한 의복으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욕구를 대신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맞음새에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의 중요도와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

맞음새에 대한 전반적인 신체 부위의 중요도를 

살펴보기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표 

5〉와 같다.  

맞음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로는 허리

둘레(13.4%), 어깨너비(11.9%), 가슴둘레(10.5%), 앞

품(7.3%), 배둘레(6.9%), 엉덩이둘레(6.8%), 재킷길

이(6.0%),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5.5%), 

밑위길이(4.9%), 소매길이(2.7%), 스커트길이(3.0%), 

바지통(2.9%), 바지길이(2.7%), 목둘레(2.7%), 어깨

경사(2.3%), 칼라의 높이(칼라가 있을 경우)(2.1%), 

뒤품(2.1%), 진동아래 뒤품(1.7%), 스커트넓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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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 “중년여성의 신체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 복식문화연구 

9권 5호 (2001), p. 729.

<표 5> 맞음새에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 중요도

(n=1152, 복수응답)

순위 신체 부위 빈도

1 허리둘레 154(13.4)

2 어깨너비 137(11.9)

3 가슴둘레 121(10.5)

4 앞품 84( 7.3)

5 배둘레 79( 6.9)

6 엉덩이둘레 78( 6.8)

7 재킷길이 69( 6.0)

8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 63( 5.5)

9 밑위길이 56( 4.9)

10 소매길이 47( 4.1)

11 스커트길이 35( 3.0)

12 바지통 33( 2.9)

13 바지길이 31( 2.7)

14 목둘레 31( 2.7)

15 어깨경사 27( 2.3)

16 칼라높이(칼라가 있을 경우) 24( 2.1)

17 뒤품 24( 2.1)

18 진동 아래 뒤품 20( 1.7)

19 등길이 20( 1.7)

20 스커트넓이 11( 1.0)

21 어깨굽음 8( 0.7)

어깨굽음(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노년 여성들은 생리적 필연성에 기이한 정신적, 

육체적 노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육체적 

노화의 과정은 청년기의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생

긴 체형의 변화가 중년기부터 이행되어온 신체적 

변화로, 둘레항목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은 높게, 길

이항목은 감소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노년 여성을 위

한 의복의 설계 시에는 둘레, 나비, 두께 등의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의 부분의 신체 부위의 중요도가 높고, 의

복 구매 후 수선이 많이 들어오는 부위의 맞음새 

부위의 중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부위로 허벅지 부문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위별 맞

음새 정도는 만족스럽다(51.5%), 보통이다(37.6%), 

매우 만족스럽다(4.5%), 만족스럽지 않다(4.3%), 전

혀 만족스럽지 않다(1.8%)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중년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음새 만

족도에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29)에서 중년 여성은 자

신의 신체 부위에 대해 만족하면 기성복 맞음새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 부위별 만족의 결과

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로 정장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노년층 여성들이 의복을 구입해

서 착용해 본 후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t-test를 실시하

였다. 신체 부위별 맞음새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

이는〈표 6〉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중․노년층 여성들을 위한 치수 개선

이 요구되는 신체 부위를 살펴보면, 밑위길이가 중요

도 평균 3.93과, 만족도 평균 3.44(대응표본 t=8.58, 

p<0.001)로서 치수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위로 나타

났다. 다음은 허리둘레, 어깨너비, 가슴둘레, 위팔굵

기 등의 상의 의복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 신체 부

위의 치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배둘레와 엉덩이둘레 등이 중요도

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서, 밑위길이와 함께 하

의 의복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 신체 부위로 패턴

디자인 시 맞음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체형별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

중․노년층 여성의 체형별 신체 부위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

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정상체중 체형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표 7〉에 제시

하였다. 제시된 항목은 유의차가 큰(p<0.05) 항목만

을 선별한 것으로 상반신(13항목), 하반신(6항목)으

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정상체중 체형의 중․노년층 여성은 신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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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체 부위별 맞음새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n=442)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

b

상
반
신

목둘레 3.54 3.38 0.16 2.88** 20

칼라높이(칼라가 있는 경우) 3.57 3.35 0.22 4.54*** 18

어깨너비 3.95 3.49 0.46 9.34***  3

어깨경사 3.59 3.38 0.21 3.90*** 19

어깨굽음(등이 앞으로 굽어 있는 정도) 3.50 3.34 0.16 3.35** 20

앞품 3.86 3.49 0.37 7.04***  9

가슴둘레 3.95 3.51 0.44 7.72***  4

뒤품 3.75 3.51 0.24 5.16*** 17

진동 아래 뒤품 3.72 3.40 0.32 6.06*** 12

등길이 3.72 3.44 0.28 5.30*** 15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 3.80 3.38 0.42 7.02***  5

소매길이 3.76 3.48 0.28 5.60*** 15

허리둘레 3.97 3.50 0.47 9.00***  2

배둘레 3.86 3.45 0.41 7.58***  6

재킷길이 3.93 3.57 0.36 6.78*** 10

하
반
신

밑위길이(허리에서 엉덩이 밑까지의 길이) 3.93 3.44 0.49 8.58***  1

엉덩이둘레 3.86 3.47 0.39 7.09***  7

스커트길이 3.70 3.41 0.29 5.39*** 14

바지길이 3.77 3.42 0.35 6.52*** 11

스커트넓이 3.67 3.35 0.32 5.77*** 12

바지통 3.81 3.43 0.38 6.73***  8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표 7> 정상체중 체형의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

b

상
반
신

칼라높이(칼라가 있는 경우) 3.53 3.37 0.16 2.34* 19

어깨너비 3.94 3.51 0.43 5.69***  2

어깨경사 3.58 3.41 0.17 2.15* 17

앞품 3.80 3.53 0.27 3.37** 13

가슴둘레 3.90 3.57 0.33 3.99***  8

뒤품 3.71 3.55 0.16 2.28* 18

진동 아래 뒤품 3.67 3.39 0.28 3.45*** 12

등길이 3.75 3.48 0.27 3.43** 14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 3.70 3.35 0.35 3.94***  6

소매길이 3.70 3.48 0.22 3.00** 16

허리둘레 3.94 3.52 0.42 5.43***  3

배둘레 3.77 3.46 0.31 4.06***  9

재킷길이 3.91 3.63 0.28 3.8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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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

b

하
반
신

밑위길이(허리에서 엉덩이 밑까지의 길이) 3.89 3.48 0.41 4.91***  4

엉덩이둘레 3.79 3.45 0.34 4.25***  7

스커트길이 3.68 3.45 0.23 2.91** 15

바지길이 3.77 3.38 0.39 4.90***  5

스커트넓이 3.70 3.39 0.31 3.84*** 10

바지통 3.89 3.44 0.45 5.64***  1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에 따른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맞음새의 차이에

서 목둘레와 어깨굽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표 8> 과체중 체형의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b

상

반

신

목둘레 3.52 3.36 0.16 2.08* 21

칼라높이(칼라가 있는 경우) 3.60 3.32 0.28 3.89*** 18

어깨너비 3.97 3.47 0.50 7.45***  5

어깨경사 3.59 3.36 0.23 3.10** 20

어깨굽음(등이 앞으로 굽어 있는 정도) 3.56 3.29 0.24 3.83*** 19

앞품 3.92 3.46 0.46 6.72***  7

가슴둘레 4.00 3.46 0.54 6.89***  1

뒤품 3.80 3.47 0.33 4.76*** 13

진동 아래 뒤품 3.76 3.41 0.35 4.86*** 10

등길이 3.69 3.39 0.30 3.98*** 16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 3.91 3.42 0.49 5.84***  6

소매길이 3.81 3.47 0.34 4.64*** 11

허리둘레 4.00 3.48 0.52 7.04***  4

배둘레 3.96 3.43 0.53 6.64***  3

재킷길이 3.96 3.51 0.45 5.69***  8

하

반

신

밑위길이(허리에서 엉덩이 밑까지의 길이) 3.95 3.41 0.54 7.11***  2

엉덩이둘레 3.91 3.47 0.44 5.48***  9

스커트길이 3.70 3.36 0.34 4.52*** 12

바지길이 3.76 3.45 0.31 4.01*** 15

스커트넓이 3.63 3.31 0.32 4.02*** 14

바지통 3.70 3.41 0.29 3.61*** 17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으며,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

로는 바지통이 중요도 평균 3.89, 만족도 평균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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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석혜정, 김인숙, “성인 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선호 경향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1권 

9호 (2003), p. 23. 

31) Ibid. p. 23.

(대응표본 t=5.64, p<0.001)로 차이가 가장 높았고, 

어깨너비, 허리둘레, 밑위길이, 바지길이 등의 순으

로 품질 개선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위팔굵기,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배둘레, 스

커트넓이, 재킷길이, 진동아래 뒤품, 앞품, 등길이, 

스커트길이, 소매길이, 어깨경사, 뒤품, 칼라높이의 

순으로 개선사항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

상체중의 체형은 특별한 너비와 두께의 맞음새보

다는 너비와 길이에서 보이는 비례가 맞고 조화로

움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혜

정과 김인숙30)의 성인 여성의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연구에서 재킷의 어깨너비, 허리둘

레, 배둘레는 수척, 정상, 비만 순으로 맞음새 선호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과체중 체형의 중․노년층 여성들의 정장을 착

용한 후의 신체 부위별 맞음새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21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차가 큰(p<0.05) 항목을 

상반신(15항목), 하반신(6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표 8〉과 같다.

과체중 체형의 중․노년층 여성들은 전체 부위에 

대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냈다. 부위별로 가슴둘레가 중요도 평균 4.00, 만족

도 평균 3.46(대응표본 t=6.89, p<0.001)으로 차이가 가

<표 9> 저체중 체형의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b

상
반
신

칼라높이(칼라가 있는 경우) 3.90 3.50 0.40 2.44* 7

어깨경사 3.80 3.30 0.50 3.00* 6

진동 아래 뒤품 3.90 3.20 0.70 3.28* 2

허리둘레 4.00 3.40 0.60 2.71* 3

하
반
신

엉덩이둘레 4.20 3.60 0.60 3.67** 1

스커트길이 4.10 3.60 0.50 3.00* 4

바지길이 4.00 3.50 0.50 3.00* 5

바지통 4.00 3.50 0.50 3.00* 5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장 높았고, 밑위길이, 배둘레, 허리둘레, 어깨너비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팔굵기, 앞품, 재킷길

이, 엉덩이둘레, 진동아래 뒤품, 소매길이, 스커트

길이, 뒷품, 스커트넓이, 바지길이, 등길이, 바지통,  

칼라높이, 어깨굽음, 어깨경사, 목둘레의 순으로 중

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석혜정과 김인숙31)의 연구에서 비만집단은 가슴둘

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등 대부분의 

둘레항목에서 큰 값을 나타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는 증가하는 둘레항목과 감소하는 높이와 길이항

목의 사이즈 체계에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저체중 체형의 중․노년층 여성들의 정장을 착용

한 후의 신체 부위별 맞음새의 중요도와 만족도 유

의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요도와 만

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p<0.05)은 상

반신(4항목), 하반신(4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표  

9〉에 나타나있다. 

저체중 체형의 중․노년층 여성들은 엉덩이둘레

가 중요도 평균 4.20, 만족도 평균 3.40(대응표본 t= 

3.67, p<0.01)으로 차이가 가장 높았고, 진동아래 뒤

품, 허리둘레, 스커트길이, 바지길이, 바지통, 어깨

경사, 칼라높이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엉

덩이둘레에서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 같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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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bid. p. 27. 

33) Ibid. p. 57.

구의 저체중 체형의 여성들은 앞품과 뒤품에 대해

서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도 석혜정과 김인숙32)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4.연령별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

중․노년층 여성의 정장을 착용한 후의 신체 부

위별 맞음새의 중요도와 만족도 유의한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40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 부위의 맞

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는〈표 10〉에서

와 같이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p<0.05)은 상반신(11항목), 하

반신(6항목)의 총 17항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

<표 10> 40대 연령의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
b

상
반
신

어깨너비 3.87 3.33 0.54 3.72***  2

앞품 3.75 3.42 0.33 2.02* 14

가슴둘레 3.90 3.46 0.44 2.42* 12

뒤품 3.70 3.41 0.29 2.21* 16

진동 아래 뒤품 3.72 3.29 0.43 3.15**  5

등길이 3.68 3.38 0.30 2.03* 15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 3.75 3.35 0.40 2.74**  9

소매길이 3.67 3.39 0.28 2.11* 17

허리둘레 3.86 3.41 0.45 2.97**  4

배둘레 3.67 3.30 0.37 2.32* 13

재킷길이 3.88 3.54 0.34 2.67** 11

하
반
신

밑위길이(허리에서 엉덩이 밑까지의 길이) 3.86 3.39 0.47 3.25**  3

엉덩이둘레 3.94 3.33 0.61 4.33***  1

스커트길이 3.71 3.28 0.43 2.70**  7

바지길이 3.84 3.46 0.38 3.50** 10

스커트넓이 3.65 3.22 0.42 2.85**  8

바지통 3.72 3.29 0.43 2.70**  6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음과 같다.

40대 중년 여성의 신체 부위별 맞음새는 엉덩이

둘레가 중요도 평균 3.94, 만족도 평균 3.33(대응표

본 t=4.33, p<0.001)으로 가장 차이가 높았고, 어깨

너비, 밑위길이, 허리둘레, 진동아래 뒤품, 바지통, 스

커트길이, 스커트넓이, 위팔굵기, 바지길이, 재킷길

이, 가슴둘레, 배둘레, 앞품, 등길이, 뒤품, 소매길이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목둘레와 어깨굽

음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40대 중년 여성은 엉덩이둘레와 어깨넓이

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석혜정과 김인숙33)(2003)의 연구에서 

엉덩이둘레가 40대의 비만도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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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50대 연령의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b

상
반
신

목둘레 3.57 3.40 0.17 2.46* 21

칼라높이(칼라가 있는 경우) 3.59 3.42 0.17 2.60* 20

어깨너비 3.98 3.49 0.49 7.89***  3

어깨경사 3.61 3.40 0.21 3.31** 18

어깨굽음(등이 앞으로 굽어 있는 정도) 3.53 3.35 0.18 2.69** 19

앞품 3.86 3.47 0.49 6.06***  4

가슴둘레 3.97 3.51 0.46 6.68***  5

뒤품 3.77 3.53 0.24 4.17*** 17

진동아래 뒤품 3.73 3.40 0.33 4.88*** 13

등길이 3.73 3.44 0.29 4.36*** 15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 3.81 3.37 0.44 5.62***  7

소매길이 3.80 3.46 0.34 5.27*** 11

허리둘레 4.01 3.50 0.51 7.87***  1

배둘레 3.90 3.46 0.44 6.67***  6

재킷길이 3.94 3.58 0.36 5.04***  9

하
반
신

밑위길이(허리에서 엉덩이 밑까지의 길이) 3.93 3.43 0.50 6.74***  2

엉덩이둘레 3.81 3.46 0.35 5.02*** 10

스커트길이 3.73 3.46 0.27 4.04*** 16

바지길이 3.78 3.45 0.33 5.12*** 12

스커트넓이 3.70 3.37 0.33 4.83*** 14

바지통 3.81 3.45 0.36 5.29***  8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50대 중년 여성의 정장 착용 후 신체 부위별 맞

음새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p<0.05)를 나타

낸 항목을 상반신(15항목), 하반신(6항목)으로 나누

어 살펴보면〈표 11〉과 같다.

50대 중년 여성의 정장 착용 후 신체 부위별 맞

음새는 허리둘레가 중요도 평균 4.01, 만족도 평균 

3.50(대응표본 t=7.87, p<0.001)으로 차이가 가장 높

았고, 밑위길이, 어깨너비, 앞품, 가슴둘레, 배둘레, 

위팔굵기, 바지통, 재킷길이, 엉덩이둘레, 소매길이, 

바지길이, 진동아래 뒤품, 스커트넓이, 등길이, 스

커트길이, 뒤품, 어깨경사, 어깨굽음, 칼라높이, 목

둘레의 순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높게 나

타났다. 50대 여성은 정장 상의는 허리둘레, 어깨너

비, 앞품, 가슴둘레, 배둘레, 위팔굵기, 재킷길이, 소

매길이와 하의는 밑위길이, 바지통, 엉덩이둘레, 바

지길이 등 둘레 항목에 유의한 차이를 많이 나타난 

이유는 50대 여성은 노년으로 넘어가는 60대보다 

더 젊어지기를 희구하므로 목둘레, 어깨넓이, 가슴

둘레, 팔 길이, 팔 둘레, 상의 길이,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스커트길이 등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 보

다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0대 노년 여성의 정장 착용 후 신체 부위별 맞

음새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p<0.05)

를 나타낸 항목을 상반신(9항목), 하반신(5항목)으

로 그 결과는〈표 12〉와 같다.

60대 노년 여성의 정장 착용 후 신체 부위별 맞

음새는 밑위길이가 중요도 평균 3.99, 만족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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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정임, 주소영, op. cit., p. 1100.

<표 12> 60대 연령의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b

상
반
신

칼라높이(칼라가 있는 경우) 3.61 3.24 0.37 3.03** 10

어깨너비 4.01 3.53 0.48 4.48***  3

앞품 3.95 3.58 0.37 3.00**  1

가슴둘레 3.96 3.51 0.45 3.49**  5

뒤품 3.75 3.47 0.28 2.23* 13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레) 3.84 3.34 0.50 3.62**  4

허리둘레 3.93 3.49 0.44 3.40**  6

배둘레 3.88 3.45 0.43 3.18**  8

재킷길이 4.00 3.46 0.54 4.33***  2

하
반
신

밑위길이(허리에서 엉덩이 밑까지의 길이) 3.99 3.43 0.57 4.09***  1

엉덩이둘레 3.95 3.54 0.41 3.19**  9

스커트길이 3.67 3.34 0.33 2.62* 11

바지길이 3.66 3.33 0.33 2.28* 12

바지통 3.84 3.40 0.44 2.92**  7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3.43(대응표본 t=4.09, p<0.001)으로 차이가 가장 높

았고, 재킷길이, 앞품, 어깨너비, 위팔굵기, 가슴둘

레, 허리둘레, 바지통, 배둘레, 엉덩이둘레, 칼라높

이, 스커트길이, 바지길이, 뒤품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나 이정임과 주소영34)의 연구 결과와 같이 맞음

새에 대하여 높은 불만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70대 연령을 대상으로 한 노년 여성의 신체 부

위별 맞음새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서는 ‘상반신의 

칼라높이’만이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표 13〉과 같다. 

70대 이상의 노년 여성의 정장 착용 후 신체 부

위별 맞음새는 칼라의 높이가 중요도 평균 3.58, 만

<표 13> 70대 연령의 신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문항내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a 대응표본 t

개선우선

순위
b

상반신 칼라높이(칼라가 있는 경우) 3.58 3.28 0.30 2.74* 1

주. 
a
 차이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값이며, 

b
 개선우선순위는 격차가 큰 순서를 나타냄.

*p<0.05, **p<0.01, ***p<0.001. 

족도 평균 3.28(대응표본 t=2.74, p<0.0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기업에서 

70대 이상의 목의 주름과 피부의 처짐 등을 의복으

로 보완할 수 있는 칼라 디자인의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과 연령별, 체형별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

족도 차이를 통하여 시판되고 있는 정장의 품질개

선사항을 알아보고, 중․노년층 여성들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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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품 개발 시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제품 개

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노년층 여성들의 의복 구매 행동의 특

성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구매 가격은 평균 

70만 원 이상의 가격이 가장 많았고, 정장의 구입 

시기는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중․노년층 

여성들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욕구를 대신하는 

수단으로써 변형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디

자인과 품질의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구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의류업체들은 중․

노년층 여성들을 위한 제품은 단가보다는 좋은 디

자인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

한 중․노년층 여성은 정장의 구입은 본인의 구매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장 구매 시 주로 

본인 혼자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제

력이 높아진 중․노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

션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혼자서 편안한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장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맞음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로는 

허리둘레, 어깨너비, 가슴둘레, 앞품, 배둘레, 엉덩

이둘레, 재킷길이, 위팔굵기(팔굵기에 따른 진동둘

레), 밑위길이, 소매길이, 스커트길이, 바지통, 바지

길이, 목둘레, 어깨경사, 칼라의 높이(칼라가 있을 

경우), 뒤품, 진동 아래 뒤품, 스커트넓이, 어깨굽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상의 부분의 신

체 부위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노년층 여성의 체형별 신체 부위 맞음

새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에서 정상체중 체

형의 중․노년층 여성은 바지통, 어깨너비, 허리둘

레, 밑위길이, 바지길이 등의 순으로 품질 개선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 체형의 중․

노년층 여성들은 전체 부위에 대하여 품질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위별로는 가슴둘레, 

밑위길이, 배둘레, 허리둘레, 어깨너비의 순으로 개

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체중 체형의 

중․노년층 여성들은 특히 엉덩이둘레에서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따라서 체형별 맞음새에 대한 개

선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중․노년층 여성 

정장의 패턴 제작 시 소비자들의 체형을 고려하여 

사이즈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신체 부위의 맞

음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전체 연령

층에서 상의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배둘레, 위팔굵

기가 중요한 부위로 나타났으며, 하의의 밑위길이, 

엉덩이둘레 등에서 중요한 부위로 나타났으므로 

기업에서는 이 부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연령별 맞음새 개선점들

을 고려하여 패턴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 조사 대상이 전체 인구 분포에 비해 50～

60대 연령 비율이 다소 높아 전반적인 중․노년층 

여성소비자 구성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

으므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에 거주하는 중․노년층 여성으로 제한하였고, 고

소득의 집단으로 편중되어 좀 더 다양한 표본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과 다양한 체형의 중․노년층 체

형에 따른 중․노년층 맞음새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노년층 여성 

정장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나

이 대와 품목별로 연구를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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